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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작품 이미지

2. 작품 설명

  작품 <독립된 성부>는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‘성부(멜

로디 파트, 하모니 파트와 같이 선율과 화음을 이루는 

개별 라인)’를 무용수에 대입하여 만든 작품이다. 각 성

부, 즉 소프라노, 알토, 베이스 등의 선율선은 어떤 악곡

에서는 소프라노에 주체를 두고 있으며, 다른 성부는 이

에 종속하고, 또 어떤 악곡에서는 모두가 완전히 대등한 

입장에서 작곡되는 등 성부의 진행방법은 작곡상의 중

요한 기법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토대로 각 선율

선에 따른 청각적 소스를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풀어

내며 진행되는 작품이다. 주제보다는 시각적으로 보여 

지는 형태의 작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리듬

을 한명의 무용수가 나타내며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으

로 작품을 진행한다.

3. 작품 평론

  <독립된 성부>는 음악이 구성되는 각 성부를 3명의 

무용수로 표현한다. 다른 작품과는 달리 작품에 주제가 

뚜렷하지 않으며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구도의 변화가 

중점이 되어 작품을 진행한다. 이 작품은 총 2개의 곡으

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5분간 진행된다. 첫 번째 곡에서

는 타악기가 하나씩 쌓이며 진행되는 구조로 딱딱하고 

경직되어 있는 또는 감정이 없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이

루어져 있다. 여기서는 타악기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

무용수들 한명 한명의 움직임이 추가되며 가로 혹은 세

로로 움직이는 구도로 무용수들의 구역을 나누어 쌓이

는 형태를 나타낸다. 타악기가 모두 쌓아진 음에서는 

세 무용수들의 트리오로 이루어진 동작으로 진행된다. 

두 번째 곡에서는 첫 번째 곡과는 달리 흐르는 음악의 

형태로서 정확한 동작보다는 음악의 흐름에 맞추어 무

용수들의 동작이 진행된다. 이전 곡과는 다르게 부드럽

고루피나의 작품을 평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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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흘러가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작품의 진행에 반전을 

준다. 이 작품에서는 두 곡의 느낌이 전혀 다른 형태로 

진행되고 무용수의 각 동작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형태

로 진행되기 때문에 음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. 




